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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동산 프리즘
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3.3m²당 2000만원을 넘었다.
23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
7월 서울 아파트 m²당(전용면적 기준) 평균 매매가
격은 61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. 이는 지난해 7월
(585만3,000원)보다 4.7% 오른 것이다. 3.3m² 기준
으로 환산하면 1931만원에서 2023만원으로 올랐다.
지역별로는 강남구(3705만원)와 서초구(3266만원)
가 3000만원대였고, 용산구(2710만원) 송파구
(2461만원) 광진구(2129만원) 양천구(2093만원) 중
구(2072만원) 강동구(2044만원) 마포구(2033만원)
종로구(2007만원) 성동구(2000만원)가 2000만원대
였다. 서울 외에 3.3m²당 2,000만원을 넘는 지역은
과천(3233만원)과성남분당(2065만원)등 2곳이다.

대림산업은 경기 평택시 용이동 신흥도시개발지구
1·2블록에 ‘e편한세상평택용이’를 9월분양한다.지
하 2층∼지상 20층, 20개동 총 1348가구 규모다. 전
용면적별로는1블록의경우▲72m²A 56가구▲72m
²B 28가구 ▲72m²C 28가구 ▲84m²A 361가구 ▲
84m²B 127가구▲84m²C 127가구▲84m²D 118가구
▲99m² 104가구 등이다. 2블록은 ▲72m²A 46가구
▲72m²B 30가구▲72m²C 18가구 ▲84m²A 215가구
▲84m²B 36가구▲84m²C 54가구로구성돼있다.중
소형 면적이 전체의 92%를 차지한다. 경부고속도로
안성 IC가 단지 옆에 있다. 평택∼충주간 고속도로
안성 JC가 가까이에 있다. 2016년 하반기에는 KTX
수서∼평택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까지 20분
내로진입이가능해질전망이다.문의 1544-3033.

롯데건설은 9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짓는 ‘롯데캐
슬골드파크타워 960’오피스텔을분양한다.롯데캐
슬 골드파크 1·2·3차 단지에 이은 마지막 분양물량
으로 지하 5층∼지상 최고 39층 2개동 규모다. 오피
스텔과호텔,업무·판매시설등이들어선다.이가운
데 전용면적 21∼33m² 오피스텔 960실이 일반 분양
된다. 면적별로 스튜디오형, 원룸형, 테라스형 등의
평면을 구성했다.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걸어
서 이용할 수 있다. 금천IC와 일직IC를 통해 서해안
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쉽다. 특
히 내년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
20분대에이동할수있다.문의 02-868-1616.

㈜알토란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조성되는 오는
9월 ‘천안 마치 에비뉴 2차’를 공급한다. 축구장 5배
크기인 총 3만1000m² 면적의 4개 필지에 들어서는
대규모 복합상업시설로 지하 1층∼지상 2층 규모의
저층설계로 구성된다. 점포 수는 총 95실, 주차대수
는 100대다. ‘천안 마치 에비뉴 2차’는 최근 시장의
트렌드를 반영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스트리
트형 구조로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며 천안시를
대표할 랜드마크 상가로 설 전망이다. 배후수요도
풍부하다.반경 2km내주거수요 15만명과산업단지
종사자 5만여 명등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췄다.가족
과연인들이문화와여가를즐기기도좋은체류형상
가인만큼꾸준히인구가증가하는천안시의많은유
동인구를 흡수하며 광역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
다.문의 1670-0166

서울 평균 아파트값 평당 2000만원 넘어

대림산업 ‘e편한세상 평택용이’ 9월 분양

‘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’ 오피스텔 분양

알토란, 9월 ‘천안 마치 에비뉴 2차’ 공급

서울 강남의 한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에 사
는 주부 김모(55) 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. 처
음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해도 웅장한 외관
과 호텔 같은 분위기 덕에 주변의 부러움을 샀
지만 살아보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. 김
씨는 “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초고층의 매력에
반해 이 집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문
제점이있었다”며 “요리를하면냄새가잘빠지
지 않는 데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
고 겨울에는 춥다”고 말했다. 김 씨는 최근 인
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. 이
사를 하기 위해서다. 김 씨가 아파트를 선택하
는데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판상형 아
파트여부다.

뀫“외관은멋있지만살아보니…” 타워형아파트의좌절
화려한 외관과 차별화된 평면으로 인기를 끌

던 타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.
2000년 이후 아파트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화려
한 외관의 타워형들이 인기를 끌었다. 서울 도
곡동 타워팰리스, 목동 하이페리온, 신천동 롯
데캐슬골드 등이 대표적이다.타워형 아파트들
은 독특한 평면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동,서,남
향등다양한방향으로건설이가능하다.

하지만한개층에 3, 4채의가구를둥글게배
치해 남향 세대가 부족하고, 앞뒤면 발코니 설
치가 어려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
있다. 밀폐형 유리 외벽으로 시공해 여름에는
덥고 겨울에는 추워 관리비가 많이 들고 분양
가도비싼단점이있다.

뀫모양보다실속…‘성냥갑아파트’판상형새바람
타워형의 인기가 식으면서 ‘성냥갑 아파트’

라고 불리는 판상형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. 판
상형은 전 가구 남향 배치가 가능하고 남북으
로 창을 만들어 통풍이 잘된다. 건축비도 타워
형에 비해 저렴하다. 반면 단조로운 외관과 조
망권 확보가 어렵고 동간 거리에 의해 일조권
이크게좌우되는단점이있다.

소비자들은 4베이(방 셋과 거실을 전면에 배
치) 평면을 도입한 판상형 아파트를 선호하고
있다.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이라도 판상형의
청약 경쟁률이더 높다.대우건설이 6월용인시
기흥구에서 분양한 ‘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’
는 판상형인 84m²A1형이 타워형 84m²B1형보
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다. 84m²A1형은 1순위에
서 56.11대 1을기록한반면 84m²B1은 2순위에
서 2.31대 1로 마감된 것이다. 7월 입주를 시작
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는 아

파트 형태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시세차이가
난다. 같은 85m²형일지라도 판상형은 5억
6000만원 이상, 타워형은 5억3000만원대에 거
래되고있다.

뀫“수익보다분양”…건설사들도판상형아파트건설붐
건설사들은 한 동에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

있는 타워형 아파트가 수익성이 높지만, 판상
형이 분양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판상
형아파트를잇달아선보이고있다.

국내 뉴스테이 1호인 ‘e편한세상 도화’아파
트는 약 97%를 판상형으로 배치했으며 평면도
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남향 위주의 4베이 구조
다.㈜동일은 경기도 고양시 원흥공공택지지구
에 ‘고양 원흥 동일스위트’를 최근 분양했다.

4베이 판상형 구조의 평면 설계로 우수한 공간
활용도와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. 남향
위주의 배치를 통해 일조량을 극대화한 덕분에
모든 평형이 완판됐다. SK건설이 이달 서울 대
치동에 선보이는 ‘대치 SK VIEW’도 전 가구
판상형으로 설계했다.한화건설이 부산시 동래
구에서분양할 예정인 ‘동래 꿈에그린’도 전 가
구 남향위주 배치, 4베이, 판상형 등 최신 트랜
드를반영했다.

부동산홍보전문업체 더피알 정동휘 본부장
은 “수요자들이 채광과 맞통풍을 중요시해 타
워형보다는 판상형을 선호하는 추세”라며 “지
난해부터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합된 아파트가
인기를 끌었고, 최근에는 판상형으로 설계한
아파트비중이높아지고있다”고말했다.

연제호기자sol@donga.com

타워형아파트지고 ‘성냥갑아파트’ 뜬다
타워형, 남향 부족하고 관리비 비싸
판상형, 통풍 잘되고 일조권도 좋아

단지의 97%를 판상형 아파트로 구성한 인천 도화동의 ‘e편한세상 도화’. 신축 아파트의 주류를 이루던 타워형의 인기가 한 풀 꺾이고 한때 ‘성냥갑 아파트’로 불리던 판상
형 아파트들이 공간구성과 통풍, 채광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.

부산 동래구에 초고층 랜드마크가 생긴다.
한화건설은 9월 초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일
대에서 초고층 단지인 ‘동래 꿈에그린’을 분
양한다. 지하 2층∼지상 최고 49층, 4개 동으
로 총 732가구 규모다. 모든 가구가 수요자들
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4m²로 구성됐다.

‘동래 꿈에그린’은 부산 동래구에서 희소성
높은 49층 초고층 단지로 지역의 랜드마크 단
지가 될 전망이다. 입지조건이 좋다. 부산지하
철 4호선 낙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
고, 1·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, 1,3호선 환승역

인 연산역도 가깝다. 특히 복선전철인 동해남
부선의 동래역(2016년 개통 예정)이 접해 있어
해운대∼센텀시티∼동래∼부산시청을 잇는
부산핵심권역으로이동이쉬워질전망이다.

교육여건은 최고 수준이다. 부산 교육1번
지답게 동래고, 사직고, 동래여고 등 동래구
내 명문학군이 조성돼 있다. 홈플러스, 메가
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까워 뛰어난 주거 편의
성을 갖추었다. 건설 예정인 3000여평의 수민
어울공원도 가까워 도심 아파트임에도 불구
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에서 여유로운 여가를
즐길 수 있다.

부동산 전문가는 “과거에는 초고층 단지가

대형 평형의 전유물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
실속형 중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초고층 단지
들이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”며 “건설
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상품성도 좋
아 향후 시세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

의 선호도가 높은 편”이라고 말했다.
분양홍보관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

센텀큐빌딩 2층에 있고 견본주택은 해운대구
우동 1129-7에 오픈할 예정이다. 입주는
2018년 12월. 문의 : 1899-6400 연제호 기자

부산동래에초고층랜드마크선다
‘동래 꿈에그린’, 9월초 총 732가구 분양

부산 ‘동래 꿈에 그린’ 투시도

<판상형>


